
SK하이닉스, 램버스와 특허전 종료
5년간 분기별 1200만달러 지불 … 불확실성 해소로 경쟁력 확보 주력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가 미국 반도체기업 램버스(Rambus)와 벌여온 특허소송 및 반독점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6월11일 램버스와 반도체제품과 관련 특허기술을 제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6월12일 공시

했다.

계약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제품 기술 관련 특허로 과거 사용분도 모두 포함됐으며, SK하이닉스는

5년 동안 대상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되고 분기당 12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양사가 진행해 온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산돼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이 진행돼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은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에게 약 4억달러

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후 진행된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했으나 2012년 2월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담합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후 램버스가 항소하는 등 소송전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

다.

SK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계약으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돼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생산기업이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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